
추억의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모태신앙으로 교회전통에 익숙했던 저에게 교회절기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그 

중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했지요. 고난주간에는 특별새벽기도와 

함께 금식을 하였습니다. 하루 한끼 금식, 그리고 성금요일 하루금식은 기본이었고, 어떨 

때는 전교우들에게 릴레이 금식표를 만들어 참여를 독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매우 흔한 방법이었지요. 더 신령한 분들은 일주일 내내 금

식을 했고, 덕분에 일상의 밥상은 매우 조심스러웠고, 식사 약속도 고난주간은 피했던 것

이 상식이었습니다.  

부활주일 하면 연합특별새벽기도회와 달걀입니다.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찬양대, 헌

금위원, 안내위원, 주차위원 등을 분담합니다. 11시에 한번 예배를 드리면 별 문제가 없지

만 이른 아침예배가 있는 교회는 불참하던지, 참석하더라도 흉내만 내야 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달걀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체로 부활절의 특수에 맞춰 공급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칫하면 달걀 때문에 부활절이 퇴색되기도 합니

다.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알을 깨고 나오는 달걀을 사용하는 것

은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요? 

금번 고난주간,“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라는 주제로 새벽기도에 동참하면서 고난받으시

는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년처럼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세상과 인생살이를 직면하게 되었고 험한 십자가가 더욱 

절실했습니다. 기독교 문화와 악세사리 십자가로도 감당이 되었던 교회 영성이 얼마나 무

능력하고 피상적이었는지를 확인하였지요. 찬송가에 15곡의 부활찬양이 있습니다. 하나같

이 의미있고 강력한 승리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하루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쉬울테니 

계속 부르시길 바래요. 해피 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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